
중소기업, R&D투자 성과 “취약”
KISTEP, 투자 비중·증가율 높아 … 절대액수 적고 고급인력 부족

중소기업이 성장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못해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4월9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방

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201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로 대기업(2.3%)과 중견기업(1.7%)보

다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2005-

2010년 원시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절반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으로 높았고

1% 미만은 11.6%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 미만인 곳이 52.3%, 중견기업은 41.4%로 많았다.

KISTEP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위해 2005년 이후 3%대의 높은 R&D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로 연

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5년 3조4144억원에서 2010년 8조109억원으로 연평균 18.6% 증가해 대기업

(10.5%)과 중견기업(9.6%)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2005년 6667개에서 2.3배 증가해 2010년 1만5189개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단위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5억원대로 답보상태에 머문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6배, 1.5배 증가했다.

2010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수는 7046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지만, 사업비는 1

조6353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

KISTEP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1.9년) 소형과제(2억3000만원) 중심이

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2005

년 31.7%에서 2010년 25.4%로 하락했고, 박사 연구원은 2010년 4.2%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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